
김제 모악산은 미륵불교의 근본도량인 금산사

가 앉은 탯자리이다. 금산사는 진표율사가 변산

부사의암(不思議庵)에서자신의몸을돌보지않는

망신참(亡身懺)의 오랜 고행 끝에 미륵보살과 지

장보살로부터간자와계본을전해받고중창한미

륵신앙의자궁같은절이다. 

호남고속도로를 타고 익산-삼례를 지나면 왼

쪽으로는 모악산(母岳山)이 시계(視界)에 서서히

들어오기시작한다. 모악산은어머니품처럼넉넉

하고 자비롭다. 만경 동진 두 물줄기가 모두 모악

에서 발원하고, 그 물이‘징게맹경외배밋들’을 다

적셔준다. 역사 깊은 호남의 도작문화(稻作文化)

도기실은모악이그자궁이다. 

길가에 문짝 없는 당우 안에 무속인들이 켜 둔

수십 개의 촛불이 지켜보는 사람도 없이 저대로

타고 있다. 당우가 산자락에 붙어있어서 만약 화

재가 난다면 대형 산불로 번질 위험이 높다. 남에

게 맡길 일이 아니라 금산사 사부대중이 모두‘오

며가며불조심’해야할것이다. 

견훤 성문을 지나면 도로 주변으로 김제시에서

야생화학습장, 꽃길, 서구식 잔디공원 등을 조성

해놓았다. 왕벚나무, 쪽동백, 전나무, 왕버들, 느티

나무, 소나무 등 우리 나무와 함께 메타세콰이어,

히말라야삼나무, 양버즘나무, 삼나무 등 외래종도

많이식재되어있다.

보제루를지나면마당한가운데반송처럼옆으

로 퍼진 와송(臥松)이 청일점으로 자리하고 있다.

그러나와송은이름과달리잣나무이다. 

나라 안팎이 어지럽던 한말 1902년, 금광(金鑛)

에 눈 먼 채굴꾼들이 금산사 경내까지 들어와 채

광(採鑛)하려고 난리를 피웠다. 이에 주지 각민(覺

民) 대사가 그들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그만 불량

한 꾼들의 행패로 이 잣나무 아래에서 57세의 나

이로졸지에입적하게되었다. 사찰의수행환경을

지키기위한최초의순교였던것이다. 

미륵전은진표율사중창당시의건물은아니지

만, 당시 율사가 숯을 사용해 연못에 살던 아홉 마

리 용을 항복 받고 미륵전을 처음 지었다는 내용

은적이흥미롭다. 

미륵전 기둥들은 다듬지 않은 느티나무이다. 그

자연성은금강역사의팔뚝을연상케한다. 절집의

오랜 건축물 일수록 자연성이 많이 살아있다. 건

축의 자연성은 나무를 나무로 대접하는 데서부터

시작된다. 그러나, 요즘 지은 절집에는 휘어진 기

둥이나 굽은 서까래를 볼 수가 없다. 나무를 나무

로 보지 않고 단순한 목재(木材)로만 보기 때문이

다. 크게부끄러워해야할일이다. 

미륵전 옆 송대(松臺)는 경내에서 조경미가 가

장 두드러진 곳이다. 늙은 소나무와 회나무는 이

미 오래 전에 사라지고, 잎들을 다 떨군 겨울 활엽

수들이‘비움의미학’을여실히보여주고있다. 송

계에 이르기까지 천천히 위치를 바꿔가며 바라보

는눈맛은아무나즐기는것이아니다. 

대장전 뒤로는 왕대숲이 그윽하고, 왕대숲속에

직박구리소리요란하다. 직박구리는금산사주변

의 조류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텃새이다. 겨울철

경내외에서볼수있는조류로는박새류를비롯하

여 황조롱이, 큰오색딱다구리, 물까마귀, 어치, 산

솔새, 붉은머리오목눈이등이있다. 

심원암 가는 길은 외줄기이다. 심원암 뒤로 정

상으로 이어진 등산로가 나 있다. 그 길은 모악산

멧돼지들이다니는나들목이다. 심원암스님은요

며칠사이에도몇마리의멧돼지가족들이지나다

니는것을목격했다고한다. 모악산의포유동물로

는 삵, 오소리, 너구리, 노루, 고라니, 멧토끼, 고슴

도치, 대륙족제비등이서식하고있다. 

다시부도전갈림길로내려와청룡사를향해가

다보면 멀리 모악산 능선이 달리고 있다. 능선에

줄지어늘어선참나무숲의모습이마치싸리울타

리같다. 그아래사면은신갈나무, 졸참나무, 굴참

나무, 상수리 등 온통 참나무숲으로 뒤덮여 있다.

6백 미터를 기준으로 위쪽으로는 신갈나무가 위

세를 떨치고, 그 아래로는 굴참과 졸참나무가 군

락을이루고있다. 

모악산 지질은 쥐라기(2억 1천만년~1억 4천만

년 전)때 형성된 편마상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

다. 겉에서 보기에는 토심 깊은 육산 같아 보이지

만, 한 겹 표토를 걷어내면 암맥이 금방 드러난다.

특히경사지역은표심이얕아서뿌리를깊이내리

지못하고쓰러진나무들이여기저기눈에띈다. 

그리고 금산(�山), 금구(�溝), 금천(金川), 김제

(金堤) 등등 모악산 주변의 지명에 쇠‘金’자가 많

이 들어 간 것은 모악산의 지질상에 나타나는 합

금석영맥(合金石英脈) 때문이다. 과거에 이 지역

에서사금(砂金)이많이생산되었다. 따라서<금산

사지>(金映遂 편찬)에 나오는‘엄뫼→큰뫼→큰산

→금산’이 되었다는 지명유래설은 좀 무리가 있

어보인다. 

요즘청룡사는임도(�道) 개설공사로 어수선하

다. 경사지를 절개하여 물리적으로 낸 임도는 그

만큼 산사태와 침식의 위험이 높다. 현재 임도가

대웅전위쪽직선거리5~10미터위치에서지나가

고있어서집중폭우때산사태가일어나면토사가

대웅전지붕위를덮칠위험이상당히높다. 

임도의 시멘트 배수로는 지표수가 지하로 스며

드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아 물을 다른 곳으로 빼

돌리기때문에청룡사주변의지하수체계에심각

한 변화를 줄 수도 있다. 또, 집중호우로 흘러내린

토사가 배수로를 막게 되면 빗물이 임도를 넘어

청룡사경내로쏟아져들어올위험도없지않다. 

그리고또안타까운것은임도를개설하는과정

에서 청룡사 주변의 30~50년생 나무들을 너무 많

이훼손하고있다는사실이다. 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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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륵의 자비 숲 곳곳에 스며

울창한 숲속 다양한 조류, 포유류 서식

최근 무리한 임도 공사로 산사태 우려

http://cafe.daum.net/templeeco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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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우 주변 무속신앙에 화재위험 상주

미륵전 기둥 건축∙자연 하나된 수작

◇‘미륵신앙의모태지’금산사미륵전의기둥.

사찰생태연구소∙현대불교신문이 함께하는

(21) 미륵산 금산사

◇금평저수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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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연등용 전선 케이블”찬덕 연등이

시공하면 기초부터 다릅니다.

지지금금 전전국국에에선선“연등전선케이블”의의 역역사사가가 바바뀌뀌고고 있있습습니니다다..

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∙시공하여 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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